[bookmark: _GoBack]ヨブ記25章2節
恐るべき支配の力を神は御もとにそなえ／天の最も高いところに平和を打ち立てられる。
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9節
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その人たちは神の子と呼ばれる。

●　今年のNoc kostelůに向けて、私たち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合唱団で企画しているリモート合唱の曲は、「Ose shalom」というヘブライ語の祈りの歌です。
平和の源である天の御神が、私たちに平和を与えてくださるようにという祈りです。 
ヨブ記25章2節の御言葉をもとにした祈りであり、後半の「天の最も高いところに平和を打ち立てられる」のヘブライ語が、歌詞にある Ose shalom bimromavに当たります。 
平和を願うのは、すべての人に共通した思いですが、私たち主の教会は、天の父なる神がOse shalom（平和を作られる方）であり、まことの平和をもたらしてくださる方であると告白します。 
そしてその平和が、神が送ってくださった神の子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と信じています。
●　チェコ語の平和(pokoj)が、部屋を意味する言葉でもあることを知ったとき、不思議な思いがしました。 
単なる同音異義語なのかわかりませんが、関りがあるとすれば、部屋の中にいることが安全であ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そう考えてみると、部屋と平和が同じ言葉であることに納得が行かないこともありません。 
どんなことにも動じない心の中の静かな部屋というイメージが、平和と重なります。 
[bookmark: _Hlk70650411]日本語や韓国語の「平和」は、二つの漢字を合わせた言葉です。 
一つ(平)は、水面の草を表している字で、平らだという意味をもち、もう一つ(和)は、口を合わせるという字からできており、和合して穏やかで和やかな状態のことです。 
욥기25장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마태복음5장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　올해의 ‘교회의 밤’을 위해서 우리의 연합성가대가 준비하고 있는 버추얼콰이어(virtual choir)의 곡목은 ‘Ose Shalom’이라는 히브리어 기도의 노래입니다.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욥기25장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이며, 후반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가사에 있는 ‘Ose shalom bimromav’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소원입니다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Ose Shalom(평화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　체코어의 평화(pokoj)가 ‘방’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동음이의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이 있다면, ‘방’ 안에 있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 ‘평화’와 통한다는 것인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과 ‘평화’가 같은 말인 것이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속의 조용한 ‘방’이라는 이미지가 ‘평화’와 겹쳐집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평화’는 한자 두개가 합친 말입니다.
‘平’은 수면의 풀을 나타내는 문자로 평탄하다는 뜻을 가지고, ‘和’는 입을 합치다는 글자로 형성되어서 화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争いがなく平穏な状態が「平和」であるということは、どの言葉でも同じでしょうが、それぞれの文化の背景から、微妙な違いがあることも確かです。
ヘブライ語のシャローム、聖書が語る「平和」は、単に平穏で無事だということを超えて、完全で欠けるものがないという意味を含んでいると言います。 
人が安寧を保ちつつ、世界と和合して生きている様を表し、そこに神の祝福が満たされている状態が、シャロームだということです。 
そこには、神が与える平安があり、神が与える勝利の栄光があり、そして神の義があります。 

それゆえ、神に背く者に真の平和はなく、神に従う者にこそ与えられるのが、聖書が語る平和です。 
●　平和を立てられる神は、平和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世に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私たちの中に神の平和をもたらすためです。 
しかし、主によってもたらされる平和は、私たちが考えている常識的な平和とは違うことに、気づかされます。 
ヨハネによる福音書14章27節で、主は弟子たちに言われています。
「わたしは、平和をあなたがたに残し、わたしの平和を与える。わたしはこれを、世が与えるように与えるのではない。」 
主が与えてくださる平和は、世が与えるような平和とは違うということです。 
マタイによる福音書10章34節には、「わたしが来たのは地上に平和をもたらすためだ、と思ってはならない。平和ではなく、剣をもたらすために来たのだ」とさえ、言われています。 
弟子たちに自分の十字架を担う覚悟を教えられたのですが、主にある平和が、単に世にあって安寧であることだとだけ考えるならば、大きな間違いを犯し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　主の平和は、主の十字架によって立てられる平和です。 
神の子の犠牲の上に成り立つ平和です。 
다툼이 없는 평온한 상태가 ‘평화’임은 어떤 언어에서도 공통하겠습니다만, 각 언어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어의 ‘샬롬’,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지 평온하고 무사하다는 뜻을 넘어서, 완전하고 결핍함이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녕을 유지하면서 세계와 화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샬롬’이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는 승리의 영광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 평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평화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14장2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10장34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를 가르치신 것이지만, 주님의 평화가 단지 세상에서 안녕을 얻는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 되겠습니다.
· 주님의 평화는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十字架の罪の赦しによる神との和解がもたらす平和です。
しかし世は、恵みによる罪の赦し、無条件の赦しが平和をもたらすと考えるでしょうか。 

罪は罰してこそ、悪は成敗してこそ平和が成り立つと考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bookmark: _Hlk70659991]世の与える平和は、Pax Romana, Pax Americanaといった、力による平和でしょう。 
私たち個人が思う平和も、自分が豊かになって安寧に暮らせることであって、人を赦してやるとしても、自分に害がない場合に限った話です。 
むしろ私たちは、復讐によってこそ平安が得られると考えがちです。 
世が与える平和、私たちが普通に望んでいる平和は、力による平和、繁栄による平和であって、貧しさや、自分を低くすることにあるような平和ではありません。
「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その人たちは神の子と呼ばれる。」（マタイ5:9） 
主がこう言われるとき、それは、力によって平和をもたらす人のことを語ったのでないことは明らかです。 
外交的な交渉や取引で平和をもたらす人のことでもないでしょう。 
世にあっては、そのような人たちが称賛されるしょうが、主が語られる平和と、世がもたらす平和には、根本的な違いがあるのです。
●　使徒パウロは、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2章で、「実に、キリストはわたしたちの平和であります」と語ります。 
「二つのものを一つにし、御自分の肉において敵意という隔ての壁を取り壊し、規則と戒律ずくめの律法を廃棄されました。」 
パウロによれば、人を罪に定める律法が、人の間に敵意という隔ての壁を築き上げ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キリストは十字架による罪の赦しの恵みによってその律法を廃棄され、互いに罪を裁こうとする敵意から解放してくださるのであり、その恵みによって、人を隔てる壁が取り壊されるのです。
십자가의 죄의 용서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져다 주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은혜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 무조건의 용서가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죄를 벌하고 악을 징계해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Pax Romana나 Pax Americana와 같은 힘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평화도, 자신이 풍요롭게 안녕하게 살 수 있는 일이고, 남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해롭지 않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평화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우리가 흔히 바라는 평화는 힘으로 인한 평화, 번영으로 인한 평화인 것이고, 가난함이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외교적인 교섭이나 흥정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겠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2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 말합니다.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바울에 의하면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사람 사이에 원수 됨이라는 막힌 담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서로 정죄하려는 원수 됨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것이며,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こうしてキリストは、双方を御自分において一人の新しい人に造り上げて平和を実現し、十字架を通して、両者を一つの体として神と和解させ、十字架によって敵意を滅ぼされました。」 キリストにある平和は、キリストのうちに皆が新しい人として一つになることによって実現する平和です。 
そこに敵意という隔ての壁はありません。 
敵意や憎しみや差別といったものはすべて、十字架の恵みの中で滅ぼされているのです。 
この平和は、神との和解があってこそ実現する平和であります。 
神との和解は、罪から解放されていることを意味します。 
罪の中では、決して平和をなすことはできません。 
主の十字架の恵みの中で、罪のない新しい人、神と和解されている者として、人と和解し、一つとなり、主の平和を実現するのです。 
[bookmark: _Hlk70664404]●　一年以上続いている新型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が、世の平和を脅かしています。 
戦争でなくても、安寧な生活が脅かされ、また、敵意を増幅するという形で、人の間の平和が壊されていくのを世界は経験しています。 
アメリカでは、アジア系の人たちに対する敵意、言われない暴力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 
ヨーロッパでもまた、アジア人に対する差別や敵意が、パンデミックに左右されて増幅する恐れがあ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と思います。 
アジア人の中にもまた敵意が宿ってしまうことでしょう。 
パンデミックの中で、私たちは、自分の中にある敵意、他に対して差別する心に気づかされています。 
安寧の中では気づかずにいた罪を、安寧が崩れる中で自覚させられるのが私たちです。 
世に流されたままでは、決して主にある平和を実現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主の平和をなすためには、主の十字架の恵みの中で、神に和解された者として、敵意という隔ての壁を取り壊す必要があるのです。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새 사람으로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평화입니다.
거기에는 원수 됨의 막힌 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움이나 적개심이나 차별과 같은 것은 다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졌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화해가 있어야만 실현되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죄에서 해방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결코 평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화해를 입은 자로서, 사람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  일년 이상 계속되는 신형코로나 팬더믹이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평화로운 생활이 무너지고, 또한 적개심을 증폭시킨다는 형태로 사람 사이의 평화가 무너져가는 것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근거없는 적개심과 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적개심이 팬더믹으로 인하여 증폭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인 안에서도 또한 적개심이 깃들고 있습니다.
팬더믹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적개심이나 타자에 대한 차별의 마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평온함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던 죄를 평온함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흐르는 대로 흘러간다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함을 얻은 자로서, 원수 됨의 막힌 담을 허물어 나가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bookmark: _Hlk70664408]●　Ose Shalomの祈りは、天に平和を立てる神が、神の民イスラエルである私たちの中に平和をもたらしてくださいという祈りです。 
まことの平和は、天の御神によって立てられる平和です。 
父なる神は主イエスをこの地に送られ、その十字架によって神との和解にある平和を、主の教会に授けてくださいました。 
この恵みを知る者には、主の平和を実現する者として、主と共に、敵意という隔ての壁を壊す務めが託されています。 
多民族が共に集い、同じ一人の主イエス・キリストに仕える教会として、主の平和、天の御神が打ち立てられる平和を分かち合う私たちであることを願います。 
「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














●  ‘Ose Shalom’의 기도는 하늘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 평화를 이루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함에 있는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원수 됨의 막힌 담을 허무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민족이 함께 모여, 같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로써, 주님의 평화, 하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를 나누어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